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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음전도는 완전한 연주를 통하여

— 하몬드 오르간, 마림바 연주를 듣고 —

나    운   영

   

    한국 교회음악협회 주최로 열린 연주회는 우리 교회음악계에 새로운 문제를 던져 주었다.

    먼저 음악가로서의 연주 기술이 놀랍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었다. 아직까지 하몬드 오르간이나 

마림바, 비브라폰의 본격적인 연주를 들어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는  「NBC」(로스앤젤레스 심포니),  「피아티고

르스키」,  「웨스트민스터 합창단」 등의 내한 공연이 가져온 영향과 비중을 가릴 수 없는 의의 있는 연주회였다.

    우리는 이번 연주회를 통하여 새 악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이 방면의 길이 개척되었다고 말

할 수 있다. 그러나 이번 연주회의 의의는 비단 음악 면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. 신앙 면에서 볼 때 그들은 더욱 큰 

교훈을 주었다는 것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.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서 음악을 배워 출세하면 교회를 떠나 세속음

악에만 종사해 버리는 음악인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들은 반생 이상을 할리우드 등지에서 세속음악만을 위하여 

몸을 바쳐 오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던 지금까지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오직 하

나님만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고 선명회에 뛰어들어 음악을 통한 복음 전도 사업에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볼 때 

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다. 이런 의미에서 나는 그들을 더욱 위대한 음악가로 존경하여 마지않는다.

    끝으로 복음전도에 있어서 음악의 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나는 재인식하게 되었다. 그들의 연주곡목이 비단 교

회음악에 국한되지 않았고 행진곡과 재즈풍의 것들까지였다 할지라도 완전한 기술로 도가 통한 연주를 하였기 

때문에 대중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말았던 것이다. 따라서 교회음악은 먼저 완전한 연주를 통해서만 성립되

는 것이요 미숙한 연주, 불완전한 연주는 복음전도에 있어서 도리어 큰 지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유해

하다는 사실을 통감하게 되었으니 이번 연주회는 음악 면으로 보나 신앙 면으로 보나 교회음악계에 새로운 문제

를 던져 주었다고 나는 생각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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